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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 

국내총생산의 1/4 초과  

왕양비 연구원

 6월27일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심사기구인 심계원(审计署)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

(GDP)의 1/4을 초과했다고 밝힘.

 이는 중국정부가 최초로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를 공개한 것이며, 중국 심계원에 따르면 2010년 지

방정부의 총 부채규모가 GDP의 27%로 10조 7000억 위안(약 1.65조 달러)에 이름.

 심계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대출상환은 토지매매 수입에 크게 의지하는데, 부동산시장의 부진

으로 토지매매가 위축되어 지방정부의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짐.

 중국 재정부는 2010년 지방정부의 토지매매 수입이 총 재정수입의 1/3 에 달했다고 보고한 한편, 

심계원은 토지매매 수입을 담보로 하는 지방정부 대출액이 총 지방정부 부채규모의 23.3%인 

3,84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그러나 올 1~5월 베이징, 상해, 선전 등 대도시의 토지매매 수입이 전년 동기간의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하는 수준이고, 전국 토지매매 수입이 전년 동기간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동 심계원 보고에 따르면 78개 도시, 99개 현(縣)급 지방정부의 부채총액이 각 정부의 연간 재정

수입을 초과함. 

 이에 따라 2010년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대비 채무비율이 52.25%를 기록한 가운데 지방정부 책임

의 담보까지 포함하면 70.45%로 높아짐.

 지방정부의 대출상환 능력 부족이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대출상환 능력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중국은 방대한 외환보유액, 낮은 대출금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밀접한 정치관계 등의 이유로 채

무불이행 가능성은 낮지만, 대출금리 인상 시 정부의 상환능력에 큰 압력을 주므로 막대한 정부부채 

규모는 금리인상을 통한 당국의 긴축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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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실제 부채규모가 공식적 수치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전체 정부부채가 향후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지방정부의 부채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부채는 GDP의 17%로 이는 

중국정부의 총 부채규모가 GDP의 44%에 달한 수준임.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심계원과 재정부가 특정 종류의 정부부채를 총 정부부채의 통계에 포함하

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은행들과 철도부 등 국가기관의 부채를 모두 포함

할 경우* 지난해 중국 정부부채는 GDP의 82%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함.

* 미국의 정부부채 통계방식이며, 동 방식으로 계산한 2010년 미국 정부부채규모는 13.53조 달러로 GDP의 93%를 차

지함.

                                                                                    (중국 재경보도 등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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